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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르무즈 해협에 대하여 

▶ 발행기관: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Nick Childs 

▶ 일     자: 2026년 6월 15일 

▶ 개     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해상 석유·LNG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대체 불가능한 

조임목(초크포인트)으로, 2026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며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시장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함. 

미국은 이란의 실질적 해협 봉쇄 감행과 파급효과를 과소평가했고, 이란은 

쾌속정·미사일·드론·기뢰 등 비대칭 전력을 활용해 ‘지속적 교란’ 상태를 

유지하며 적은 비용으로 높은 전략적 영향력을 발휘함. 결국 군사력만으로 

항행의 자유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협의 국제수로 지위 

회복을 위해서는 협상과 다자 해양안보 협력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기되고 있음. 

원문링크 클릭 

 

2. 미 태평양사령부(PACOM)의 귀환 

▶ 발행기관: The Interpreter (Lowy Institute) 

▶ 저     자: Nick Bisley 

▶ 일     자: 2026년 6월 17일 

▶ 개     요   

미 국방부가 8년 만에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을 폐기하고 본래 

명칭인 태평양사령부(PACOM)으로 재편함.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애초 

인도양–서태평양 연계와 미-인도 협력 강화, 대중(對中) 견제를 과시하는 

수사적·외교적 장치였지만, 실제 미국의 전략은 서태평양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 최근 미-인도 관계 악화와 미-중 관계에서 이른바 ‘건설적 

전략적 안정’을 모색하는 흐름 속에서, 인도–태평양 프레임의 실효성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됨. 결과적으로 미국의 태평양사령부 회귀는 자국의 

행동과 전략 담론을 일치시키려는 조정이자, 인도–태평양이라는 확장된 

개념보다 태평양 전구라는 전통적 전략구도를 재강조하는 신호로 읽힘. 

원문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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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iss.org/online-analysis/survival-online/2026/06/navigating-the-strait-of-hormuz/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pacom-is-back-but-it-never-went-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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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 동북아사령부(USNEACOM) 창설의 필요성 

▶ 발행기관: Atlantic Council 

▶ 저     자: Christopher Lee, Ben Blane, and Markus Garlauskas 

▶ 일     자: 2026년 6월 18일 

▶ 개     요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 북한을 연동된 위협으로 간주하며, 

한국·일본·대만을 잇는 1도련선 방어를 위해 동북아 지휘구조의 근본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함. 이를 위해 주한·주일 미군을 통합 조정하는 미 

동북아사령부(USNEACOM)를 창설하여 정보·군수·작전계획을 통합하고, 

미 육군 다영역기동부대(MDTF) 기반 ‘킬웹’ 운용과 연합훈련·정보전을 

결합해 중국에 대한 현실적인 억지력을 구축하자는 구상이 제기됨. 특히 

위기 시 중국의 다영역·다전선 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9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일본 합동작전사 창설 등 한·일 

지휘체계 변화와 연동한 통합 미 지휘구조를 마련해야 함. 

원문링크 클릭 

 

4. 의지와 제약 사이에 낀 나토(NATO)와 IP4 

▶ 발행기관: 9DashLine 

▶ 저     자: Liselotte Odgaard 

▶ 일     자: 2026년 6월 18일 

▶ 개     요   

NATO–IP4 협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집중과 유럽의 대중(對中) 헤징이 

교차하는 가운데 선택적·기능적 소다자주의 틀로 재구성되고 있음. 

러시아와 중국의 부상 이후 사이버 방어, 공급망 회복력, 첨단·양자기술, 

해양안보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확대되었지만, 이는 중국을 군사적 

적성국으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유럽의 신중함과 미국의 동맹 부담 분담 

요구 사이에서 조정된 결과임. NATO–IP4 협력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포괄적 집단방위 체제가 아닌 

중첩된 기능별 파트너십 구조로 동맹체제를 분절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전면적 제도화보다는 유연한 의제별 협력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음. 

원문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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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www.atlanticcouncil.org/in-depth-research-reports/issue-brief/the-case-for-a-us-northeast-asia-command/
https://www.9dashline.com/article/nato-and-the-ip4-caught-between-ambition-and-restraint

